
남해화학, 정밀화학기업 변신 시도

남해화학이 본사를 여수로 옮기면서 고부가 특수비료와 정밀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2004년 매출 1조원 달성

목표를 정했다.

남해화학은 비료사업에 치충해온 기존 사업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저수익 사업의 구조조정

과 본사 지방이전을 단행했다.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기업인 남해화학은 25년간 요소 및 암모니아를 생산해온 질소질공장 가동을 2002년 2

월 전면 중단했고, 2002년 들어 직원 130여명의 명예퇴직을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24부·팀(31%)을 축소했다.

남해화학은 구조조정으로 연간 450억원의 경영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화학은 앞으로 30%에 달하는 정밀화학 매출비중을 2005년까지 60%로 늘리고 뿌리혹 박테리아 등을 활

용한 비생물비료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지분을 투자한 해상운송회사 NA쉬핑과 환경벤처기업 매그린, 농약회사 영일케미칼 등을 통해 농업분

야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회사로 거듭나는 청사진을 세웠다.

남해화학은 2002년 3월 730억원을 투자한 질산 40만톤 공장이 완공돼 한국바스프 등에 공급하게 되면 400

억원 가량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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